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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천시, 마을조합 기초교육 실시…"완산뜨락
모델, 전국에 알린다"
 김진태 기자  승인 2025.05.11 14:10

별무리아트센터·상상창고 운영 사례 공유…전국 조합원 40명 참여

(영천=국제뉴스) 김진태 기자 = 경북 영천시가 지역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

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.

(제공=영천시) 2025년 상반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기초교육

시는 9일 전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‘2025년 상반기 마을관리 사회적

협동조합 기초교육’을 완산뜨락 별무리상상창고에서 실시했다.

이번 교육은 마을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실무 지식과 내부 규범 등을 전달하고, 지역 간 네트워크

형성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자생력 있는 마을관리 체계 구축을 위해 마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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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자들은 영천시가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가운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별무리아트센터

와 상상창고(카페 스타코)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둘러보고,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

설명을 들었다.

특히 이들 시설은 지난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으며, 제5회 ‘미터(m)

상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이날 교육은 실버인재센터, 주민소통방 등 실질적 성과가 입증된 공간 중심의 현장 견학과 더불어,

완산뜨락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.

최기문 영천시장은 “도시재생사업의 완성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

있다”며 “완산뜨락 사례처럼 지역맞춤형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, 전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

하겠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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